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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갈아탈 때
수수료는 첫해에 몰리고 손실은 계약자가 진다
부당 승환을 가르는 두 기준과 모집 수수료 지급 구조

2026년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한도가 걸린다. 계약 첫해에 줄 수

있는 돈이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한다. 2025년 말 보험설계사는 71만 2천 명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설계사의 60.4%가 대리점 소속이다.

보험을 갈아타는 일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다.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 전후 1개월 안에 새 계약을 맺게 하면 부당

승환이 된다. 6개월 안이라도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2025년 실적 기준 25회차

계약유지율은 73.8%다. 신계약 100건 가운데 26건이 2년 안에 사라졌다.

연구소는 이 문제를 설계사 개인이 아니라 돈을 언제 주느냐의 구조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첫해에 미리 주는 돈은

계약체결비용의 100% 안으로 묶였다. 계약을 지키는 동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나눠 주는 방식도

정해졌다. 계약자가 오늘 할 일은 자기 계약이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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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과 새

계약을 맺은 날, 두 날짜의

간격이 6개월 안이면

비교안내 확인서를 받았는지

찾아본다.

S U M M A 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보험을 갈아탈 때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부당 승환인가. 그

경계를 계약자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기간과 안내, 두 가지가 경계를 가른다.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 전후

1개월이 첫 기준이고, 같은 날 전후 6개월이 둘째 기준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리점 10곳이 부당 승환으로 과태료 5억 2,330만 원을

냈다. 같은 기간 설계사 110명도 과태료를 받았다. 2025년 실적 기준

계약유지율은 1년 뒤 87.9%, 2년 뒤 73.8%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오늘 내보험찾아줌에서 자기 계약을 모두 불러온다. 없어진 계약의 날짜와

새 계약의 날짜를 나란히 적는다. 간격이 6개월 안이면 비교안내 확인서를

받았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이 보고서 읽는 법

계약유지율에는 두 계열이 있다. 금융감독원 값은 보험회사 전체 신계약

기준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공시값은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리점

72곳 기준이다. 모집단이 달라 나란히 놓고 견주지 않았다.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었다. 차이가 2~3%p 안쪽이면 '차이가

있다'고 쓰지 않고 '비슷하다'고 썼다.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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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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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을 가른다.

승환계약

들고 있던 보험 계약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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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어디까지가 부당 승환인가
갈아타는 일은 금지돼 있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부당한 승환인가.

1개월
부당 승환을 가르는 첫 기준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 전후

6개월
비교안내가 없을 때 걸리는 기간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 전후

6가지

갈아탈 때 비교해 알려야 할 항목

보험료·보장 내용·환급금액·공시이율·보험

목적·면책사유

보험을 갈아타는 것을 승환이라고 한다. 들고 있던 계약을 없애고 비슷한 계약을

새로 맺는 일이다. 갈아타는 일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다.

부당한 승환이 되는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는 기간이다.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부터

1개월 안에 새 계약을 맺게 하면 부당 승환으로 본다. 반대 순서도 같다. 새 계약을

맺게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없애도 마찬가지다.1

이 기준에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두 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분류도 같아야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각각의 분류다. 계약자가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자필로 확인했으면 이 기준에서 빠진다.1

둘째는 안내다.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 전후 6개월 안에 새 계약을 맺게 한 경우다.

이때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부당 승환이 된다.2 '이내'다. 6개월을

넘기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6개월 안이라도 비교해 알렸으면 부당 승환이

아니다.

두 기준은 빠져나가는 조건이 다르다. 1개월 기준은 계약자의 자필 확인이 있는지로

갈린다. 6개월 기준은 비교안내를 했는지로 갈린다.



<표 1> 두 기준은 빠져나가는 조건이 다르다

부당 승환 추정 요건의 두 갈래

구분 1개월 기준 6개월 기준

기간 계약이 사라진 날 전후 1개월 계약이 사라진 날 전후 6개월

무엇이 있으면

걸리나
그 기간 안에 청약하게 한 사실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

무엇이 있으면

빠지나
계약자의 자필 확인 비교안내를 한 사실

함께 붙는 조건 피보험자와 분류가 같을 것 피보험자와 분류가 같을 것

주: 분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을 말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2024.6.25 배포 자료와 보험연구원 이슈보고서 2021-13을 정리.

비교해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여섯 가지다.3 앞의 셋은 보험료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가입금액과 주요 보장 내용, 보험금액과 환급금액이다. 뒤의 셋은

공시이율과 보험 목적,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다. 이 여섯 가지를 적어 계약자에게

확인받는 서류가 비교안내 확인서다.

확인서 서식은 2026년 4월에 바뀌었다. 해약환급금을 금액으로 적던 칸이

해약환급률로 바뀌었다. 공시이율만 견주던 것을 예정이율까지 견주게 됐다.

보험저널 보도에 따른다.4

다른 회사 계약까지 비교하는 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3년 10월

23일에 냈다. 비슷한 상품을 가르는 분류를 3개에서 20개로 늘렸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써서 다른 회사 계약까지 견주도록 했다.5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새 계약만 더 맺었으면 승환이 아니다.

이 장의 두 기준은 걸리지 않는다.

없앤 계약의 날짜와 새로 맺은 계약의 날짜를 나란히 적는다.

확인하는 곳 ·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계약상태와 보험기간이 계약마다

나온다

1

두 날짜의 간격이 6개월 안이면 비교안내 확인서를 받았는지 찾는다.

확인하는 곳 · 새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그 회사 앱의 전자문서함

2



제재 사례는 거의 한 가지 이유로

모인다.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태료와 과징금

과태료는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붙는다. 과징금은

보험회사에 붙는다. 성격이

다른 제재이므로 두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2장

적발과 제재는 얼마였나
제재 사례는 무엇을 이유로 모였나.

10곳
부당 승환으로 과태료를 받은 대리점

2020~2023년 검사·제재 누계

5억 2,330만 원

그 10곳이 낸 과태료 합계

2020~2023년 검사·제재 누계

110명
같은 기간 과태료를 받은 설계사

한 사람당 20만~3,150만 원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 25일 대리점의 위법 사례를 모아 알렸다. 부당 승환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6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리점 10곳이 부당 승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 합계

5억 2,330만 원이다. 한 곳당 평균 5,233만 원꼴이다. 기관경고나 기관주의도

함께 받았다.6

같은 기간 설계사 110명도 과태료를 받았다. 한 사람당 20만 원에서 3,150만 원

사이다. 그 가운데 5명은 30일에서 60일 사이의 업무정지를 함께 받았다.6

110명과 5명을 더하면 안 된다. 5명은 110명 안에 들어 있다.

<표 2> 세 사례의 위반 방식은 같고 금액만 갈렸다

부당 승환으로 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세 건

사례 신계약 기존계약 과태료 제재일과 함께 받은 조치

A사 162건 170건 3억 660만 원 2021년 12월 17일 · 기관경고

B사 85건 87건 9,760만 원 2023년 6월 9일

C사 16건 16건 4,160만 원 2023년 9월 15일 · 기관주의

주: 1) 세 곳 모두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갈아타게 한 사례다. 회사 이름은 발표 자료에 없다.

2) 기존 계약 여러 건을 정리하고 새 계약 한 건을 맺은 경우가 섞여 있어 두 건수가 다르다. 두 숫자를 더하지 않는다.7

자료: 금융감독원, 「GA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2024.6.25 배포.



보험회사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2024년 11월 25일 생명보험회사 9곳이

과징금 44억 6,000만 원을 받았다. 경향신문과 청년일보 보도에 따른다.8 청약

전후 6개월 안에 사라진 기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이

이유다.

두 매체는 아홉 곳의 적발 건수를 회사별로 적었고 그 값이 서로 같다. 모두 더하면

409건이다.8

기간을 5년으로 넓히면 규모가 더 커진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회사

20곳이 과징금 76억 6,000만 원을 받았다. 대리점 14곳은 과태료 8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투데이와 뉴스1 보도에 따른다.9

민원도 늘었다. 2026년 1분기 부당 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이다. 직전 분기

137건보다 74건 많다. 54.0% 늘어난 값이다.10 적발이나 제재 건수가 아니라

접수된 민원 건수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13일 부당 승환에 소비자경보를 냈다. 등급은 주의다.

주의, 경고, 위험 세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11 경보를 낸 배경으로 정착지원금

경쟁을 들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제재를 받은 회사의 계약이라고 곧바로 부당 승환인 것은 아니다.

계약별로 따로 따진다.

계약을 권한 곳이 보험회사인지 대리점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내보험찾아줌의 모집점포 항목. 대리점이면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에서 회사 정보를 본다

1

권유를 받고 있는 중이면 결정을 미루고 비교안내 확인서를 먼저 요구한다.

확인하는 곳 · 권유한 설계사에게 직접 요구한다. 서식은 2026년 4월부터

해약환급률을 적게 돼 있다

2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보험나이가 오른다.

면책기간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정해 둔 기간이다. 계약을 새로

맺으면 이 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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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실제로 잃는 것
갈아탄 뒤에 무엇이 줄어드는가.

6개월 이상

보험나이가 한 살 오르는 기준

계약일 현재 만 나이의 1년 미만 단수

주의
부당 승환 소비자경보 등급

2026년 5월 13일 발령

73.8%
25회차 계약유지율

2025년 실적 기준 · 보험회사 전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에서 든 손실은 네 갈래다.

<표 3> 갈아탈 때 줄어드는 것은 네 갈래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소비자경보에서 제시한 피해 유형

무엇을 잃나 어떻게 생기나

낸 돈 해약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다

보장 건강 상태가 바뀌어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된다

기간 면책기간이 새 계약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보험료 보험나이가 올라 같은 보장에 더 많은 돈을 낸다

주: 네 갈래가 한꺼번에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마다 어느 것이 생기는지 다르다.

자료: 금융감독원, 부당 승환 소비자경보 「주의」, 2026.5.13. KDI 전재본을 정리.

소비자경보에 실린 사례가 있다. 종신보험에 낸 보험료가 2,700만 원이고

해약환급금이 2,200만 원이다. 차액 500만 원을 계약자가 그대로 잃었다.12

사망보험금 1억 원은 새 계약에서도 같았다. 특정 개인의 사례이며 평균값이 아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의 만 나이로 계산한다. 1년이 안 되는 단수는 6개월

미만이면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한 살로 센다.13 '이상'이다. 반년만 지나도 한 살이

오른다. 나이가 오르면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오른다.



건강 상태를 알리는 의무도 계약마다 새로 생긴다. 그 사이에 병이 생겼으면 새

계약에서 그 부분을 보장하지 않기도 한다.

되돌릴 길은 있다. 부당 승환에 해당하면 기존 계약을 되살리고 새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른다.14

이 6개월과 1장의 6개월은 다르다. 1장의 것은 부당한지를 가르는 기간이고 여기의

것은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둘 다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부터

센다.

계약이 얼마나 사라지는지는 통계로 남는다. 2025년 실적 기준 25회차

계약유지율은 73.8%다. 신계약 100건 가운데 26건이 2년 안에 사라졌다.15 이

가운데 승환으로 사라진 몫은 따로 공개돼 있지 않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 보고서는 갈아타지 말라고 권하지 않는다. 보장이 모자라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바꾸는 편이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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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언제, 얼마씩 지급되나
첫해에 몰린 돈이 무엇을 만들어 왔나.

12배
초년도 모집수수료 한도

월납 보험료 기준 · 2026년 7월 1일 시행

100%
첫해에 미리 줄 수 있는 상한

계약체결비용 기준

0.8%
유지관리수수료의 매월 상한

계약체결비용 기준 · 최대 7년

권유를 받았으면 해약환급금과 그동안 낸 보험료를 숫자로 받아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기존 계약 보험회사 앱의 해약환급금 조회 화면. 고객센터에서도 알려

준다

1

새 계약의 면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약관에서 찾는다.

확인하는 곳 · 새 계약 약관의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 항목

2

이미 갈아탄 뒤라면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을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내보험찾아줌의 계약상태 항목, 또는 기존 계약 보험회사 고객센터

3



첫해에 몰려 있던 돈을 여러 해로

나눈다. 무엇을 언제 주느냐가

바뀌면 계약을 지킬 이유도

바뀐다.

계약체결비용

상품의 사업비에 미리 반영해

둔 몫이다. 계약을 맺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잡아 둔 돈이며,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자체와

다르다.

1200%룰이라는 이름은 월납

보험료의 1,200%, 곧 12배에서

왔다. 연납 보험료로 바꾸면 100%

다.

2026년 7월 1일부터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한도가 걸린다.

계약 첫해에 줄 수 있는 돈이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한다.16 월납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첫해 수수료 상한이 120만 원이다.

같은 날부터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리점에 설명 의무가 하나 더 붙었다.

비슷한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그 상품을 권한 이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16

개편은 첫해에 몰려 있던 돈을 여러 해로 나누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6월 2일 개편 방안을 냈다.17 미리 주는 돈은 계약체결비용의

100%를 넘지 못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최대 7년 동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준다. 계약이 5년 넘게 유지되면 장기유지수수료를 매월 0.4% 이내에서

더 준다.18

<표 4> 한 번에 주던 돈이 여러 해로 나뉜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정해진 항목별 상한과 적용 시점

항목 상한 언제

초년도 모집수수료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 2026년 7월 1일 시행

선지급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 계약 첫해

유지관리수수료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 최대 7년

장기유지수수료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 이내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때

나눠 주는 기간 4년 2027년 1월부터

나눠 주는 기간 7년 2029년 1월부터

주: 1) 0.8%와 0.4%는 매월 지급률이며 1년치가 아니다.

2) 4년과 7년은 수수료를 나눠 주는 기간이며 계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기간이 아니다.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2025.6.2),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25-08호, 김·장 법률사무소 자료를 정리.

기준은 보험료가 아니라 계약체결비용이다.18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19 나눠 주는 제도는 단계로 들어온다.

2027년 1월에 4년 분급이 시작된다. 2029년 1월에 7년 분급으로 넓어진다.20

의결한 날과 시행하는 날이 다르다.



차익거래를 막는 기간도 늘었다. 종전에는 계약 첫 1년이었다. 2026년 3월부터

계약 전 기간이다.20 금지하는 기간을 늘린 것이며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설계사를 데려올 때 미리 주는 돈은 정착지원금이라고 한다. 판매 실적에 따라 주는

수수료와 다르다.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인 대리점 29곳이 2026년 1분기에

918억 원을 썼다. 1년 전 같은 분기 736억 원보다 24.7% 많다. 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에 따른다.21 집계 대상이 다른 자료도 있어 29곳 기준만 쓴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모집수수료 총액은 2020년 10조 원에서 2025년 32조 원이

됐다. 5년 사이 3.2배다. 이투데이와 투데이신문 보도에 따른다.22

사업비가 어디로 가는지도 갈린다. 보험연구원이 2025년 10월 21일 낸 세미나

자료에 채널별 사업비 지출 비중이 있다. 생명보험은 설계사 25.5%, 대리점

58.4%, 그 밖의 채널 16.1%다. 손해보험은 설계사 32.7%, 대리점 47.6%, 그 밖의

채널 4.1%다.23 손해보험 세 값을 더하면 84.4%로 100%가 되지 않는다.

깊이 보기 · 가

다른 나라는 첫해 수수료를 어떻게 다루나

미국 뉴욕주는 첫해 수수료 자체에 상한을 두었다. 설계사와 중개인은 초년도

보험료의 55%까지다. 총대리점은 63%다. 설계사와 중개인은 2년차 22%,

3년차 20%, 4년차 18%로 내려간다. 상한을 넘기면 90일 안에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24 개인 생명보험과 연금 계약에 적용한다.

한국의 12배 한도는 연납 보험료로 바꾸면 100%다. 뉴욕주 55%와 견주려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영국은 보장성보험 중개보수가 초년도 보험료의 170%에서 250% 사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2026년 1월 낸 중간보고서에 실린 값이다.25 받은 보수를 돌려주는

기간은 최근 몇 해 사이 2년에서 4년으로 옮겨 왔다.

같은 보고서는 그 기간이 끝난 직후 계약이 사라지는 비율이 올라간다고 적었다.

다만 해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1만 9,000명에 못 미친다고 보았다.

최종보고서는 2026년 3분기가 목표다.26



사람이 남지 않으면 계약도 남지

않는다. 정착률과 유지율은 같은

구조의 앞뒤다.

13회차 정착률

새로 등록한 설계사가 1년

뒤에도 정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다. 전속설계사만 센

값이며 대리점 소속은 들어

있지 않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나에게 맞는 상품인 것은 아니다. 수수료는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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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남는 비율과 계약이 남는 비율
두 지표는 따로 움직이는가.

51.4%
전속설계사 13회차 정착률

2025년 실적 기준 · 전년 대비 1.2%p 하락

87.9%
13회차 계약유지율

2025년 실적 기준 · 보험회사 전체

66.3%
생명보험 비전속 채널 판매비중

2024년 · 2014년 48.0%

2025년 말 보험설계사는 71만 2천 명이다. 1년 전보다 6만 1천 명 늘었다. 9.4%

늘어난 값이다.27 등록 인원 기준이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아니다.

채널로 나누면 대리점 31만 9천 명, 전속 21만 5천 명, 방카슈랑스 17만 6천

명이다. 일간NTN 보도에 따른다.28 방카슈랑스 인원은 은행 창구 등록자여서 흔히

말하는 설계사와 성격이 다르다.

권유받은 상품과 비슷한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해 달라고

한다.

확인하는 곳 · 권유한 설계사. 500명 이상 대리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의무를

진다

1

그 상품을 왜 권했는지 이유를 함께 듣고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자리. 추천 사유도 설명 의무에 들어 있다

2



전속설계사가 1년을 버티는 비율은 51.4%다. 1년 전보다 1.2%p 낮다.27 100명이

들어오면 1년 뒤 51명이 남는다. 생명보험회사는 46.7%, 손해보험회사는 54.0%

다. 한국보험신문 보도에 따른다.29 두 값의 사이는 7.3%p로 100명 중 7명이다.

이 51.4%에는 부업으로 등록한 겸업 채널 설계사가 섞여 있다. 재적 인원은 1만

7,591명이다. 한 사람이 1년에 맺는 계약이 2.9건, 월평균 소득이 13만 원이다.

이들을 빼면 정착률은 53.9%다. 보험저널 보도에 따른다.30

<표 5> 5년이 지나면 계약 100건 가운데 46건만 남는다

회차별 계약유지율 · 2025년 실적 기준 · 보험회사 전체

(단위: %)

회차 지난 기간 유지율 자료 등급

13회차 1년 87.9 1차

25회차 2년 73.8 1차

37회차 3년 58.5 2차

61회차 5년 45.7 2차

주: 13·25회차는 금융감독원 발표값, 37·61회차는 언론 보도값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2026.4.30 자)과 서울STV뉴스

보도.

13회차와 61회차의 사이는 42.2%p다. 100건이 들어와 1년 뒤 88건이 남고 5년

뒤 46건이 남는다.

2년차 유지율을 다른 나라와 견준 값도 있다.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 한국 73.8%다.31 한국과 미국의 사이는 15.6%p로 100건

중 16건이다. 나라마다 산정 기준이 같은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다.

대리점은 수가 줄고 소속 설계사는 늘었다. 2025년 6월 말 대리점은 4,288곳,

소속 설계사는 30만 1,275명이다. 500명 이상인 74곳에 25만 3,445명이 있다.

전체의 84.1%다. 보험저널 보도에 따른다.32 74곳은 전체 대리점의 1.7%다.

대형 대리점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수입수수료는 2025년 18조 7,498억 원이다.

1년 전 15조 4,155억 원보다 21.6% 많다. 뉴시스 보도에 따른다.33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72곳 합계다.

같은 공시에서 소속 설계사는 26만 2,470명으로 15.2% 늘었다. 한 사람이 맺은

신계약은 78건으로 1년 전 82건보다 4건 적다. 1인당 신계약 금액은 2,450만

원으로 150만 원 적다. 보험저널 보도에 따른다.34 받은 수수료 총액은 늘었고



1인당 실적은 줄었다.

생명보험 비전속 판매비중은 2014년 48.0%에서 2024년 66.3%가 됐다.

장기손해보험은 57.6%에서 64.4%가 됐다.35 전체 설계사 가운데 대리점 소속

비율도 2014년 46.4%에서 2024년 60.4%로 올랐다. 10명 중 6명이 대리점

소속이다.35

보험연구원 소비자 설문도 있다. 판매수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82.0%다. 10명 중 8명꼴이다. 판매자가 수수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89.3%다. 수수료 정보가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8.5%다.36 다만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회사 사이 수수료 차이가 5% 안팎이면 선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유지율이 높은 회사가 나에게 맞는 보장을 파는 회사인 것은

아니다. 회사별 값에 순위를 매겨 고를 일이 아니다.

권유한 설계사가 지금 회사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설계사에게 직접 묻는다.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소속 이력도 조회한다

1

권유받은 보험회사의 계약유지율을 회차별로 본다.

확인하는 곳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회사별 계약유지율 항목

2



계약자가 직접 열어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미 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

비교안내 확인서

갈아탈 때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나란히

적어 계약자에게 확인받는

서류다. 2026년 4월에

서식이 바뀌었다.

6장

무엇을 확인하는가
어느 화면에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가.

8가지

내보험찾아줌에서 볼 수 있는 항목

2026년 8월 20일 화면 기준

2번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 갱신 횟수

1년 기준 · 6월·12월 결산

30일
미국 모범규정의 승환 환급 청구 기간

증권을 받은 날부터

내보험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한다.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를 볼 수

있다.37 모집점포가 나오므로 어느 계약을 어디서 맺었는지 대조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수협 공제는 조회되지 않는다.37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는 대리점 정보를 모아 보여 준다. 대리점 기초정보,

일반현황, 조직현황, 경영실적이 들어 있다.38 6월과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갱신한다. 결산일과 공시일은 다르다. 2026년 8월에 열어 보면 2025년

12월 결산이 가장 최근 기준 시점이다.38

설계사 개인 이력은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본다. 개통 당시 안내를 기준으로 지금과

과거의 소속 회사, 제재이력이 기본정보다. 설계사 이름과 고유번호만 알면 볼 수

있다. 이피엔뉴스 보도에 따른다.39

조건이 하나 붙는다.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은 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인다.39 동의가 없으면 조회해도 나오지 않는다.



<표 6> 화면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갈린다

계약자가 직접 열어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회 화면

어디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내보험찾아줌
보험회사명·상품명·증권번호·계약상태·보험기간·

모집점포
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수협 공제 계약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 대리점 기초정보·조직현황·경영실적 설계사 개인의 이력

e-클린보험서비스 설계사의 지금과 과거 소속 회사·제재이력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주: e-클린보험서비스 항목은 2019년 개통 당시 안내 기준이다. 지금도 같은 조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내보험찾아줌·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 화면(2026.8.20 확인)과 이피엔뉴스 2019.7.22 자 보도를 정리.

미국은 승환에 별도 절차를 붙인다. 보험감독관협의회 모범규정이 그 표준이다.

모집인은 청약 때 교체 안내서를 내주고 계약자와 함께 서명한다. 없앨 기존 계약을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증권번호로 모두 적는다.40

새 계약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건 없이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관련 서류를 그 계약이 끝난 뒤 5년 동안 보관한다.41 이

모범규정은 법이 아니다. 각 주가 받아들여 시행하며 받아들이는 내용은 주마다

다르다.

연구소는 승환을 계약자의 판단 착오로 보지 않는다. 첫해에 몰린 돈이 계약을 새로

맺을 이유를 만들어 왔다. 그 돈을 여러 해로 나누는 개편은 2027년 1월부터 단계로

들어온다.

개편이 계약유지율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4월 무렵 판매채널 영업효율 자료를 낸다. 여기에 13회차와 25회차 유지율,

전속설계사 정착률이 함께 실린다. 2028년 4월 자료가 4년 분급 시행 뒤 첫 한

해를 담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내보험찾아줌에서 내 계약을 모두 불러와 계약상태와 보험기간을 적는다.

확인하는 곳 · cont.insure.or.kr.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사라진 계약도 함께

나온다

1

없어진 계약이 있으면 그 날짜와 새 계약 날짜의 간격을 센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 간격이 1개월 안인지, 6개월 안인지만 보면 된다

2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갈아탄 지 6개월이 넘었으면 이 절차로 되돌릴 수 없다. 비교안내

확인서를 받아 서명한 경우도 같다.

간격이 6개월 안이면 비교안내 확인서를 받았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새 계약 보험회사 고객센터

3

부당 승환으로 보이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존 계약 부활과 새 계약

취소를 함께 청구한다.

확인하는 곳 · 기존 계약 보험회사. 다투게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창구를 쓴다

4



A P P E N D I 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승환계약

들고 있던 보험 계약을 없애고 비슷한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이다.

부당 승환

정해진 기간 안에 갈아타게 하면서 자필 확인이나 비교안내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비교안내 확인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나란히 적어 계약자에게 확인받는 서류다.

보험나이

계약일 현재의 만 나이다. 1년이 안 되는 단수는 6개월 이상이면 한 살로 센다.

법인보험대리점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함께 파는 회사다. 흔히 GA라고 부른다.

모집수수료

계약을 맺어 온 대가로 보험회사가 설계사나 대리점에 주는 돈이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나눠 주는 몫을 유지관리수수료라고 한다.

정착지원금

설계사를 데려올 때 미리 주는 돈이다.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다르다.

13회차 정착률

새로 등록한 설계사가 1년 뒤에도 정상으로 일하는 비율이다.

계약유지율

맺은 계약이 일정 회차까지 남아 있는 비율이다.

A P P E N D I 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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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21200011) (확인 2026.8.20)

20. 뉴시스, 대형 GA 수입수수료 보도, 2026.4.9. 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9_0003584760) (확인 2026.8.20)

21. 보험저널, 대형 GA 수수료·유지율 보도, 2026.4.9. insjournal.co.kr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 (확인 2026.8.20)

22. 한국보험신문, 보험 판매채널 71만명 보도, 2026.5.4. insnews.co.kr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35) (확인 2026.8.20)

23. 서울STV뉴스, 회차별 계약유지율 보도, 2026.4.29. stvnews.kr

(https://www.stv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4) (확인 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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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험저널, 겸업 채널의 영업지표 영향 보도, 2026.5.5. insjournal.co.kr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49) (확인 2026.8.20)

25. 투데이신문,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전환 보도, 2026.1.14. ntoday.co.kr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20) (확인 2026.8.20)

26. 경향신문, 생명보험회사 부당 승환 제재 보도, 2024.12.2. khan.co.kr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21721001) (확인 2026.8.20)

27. 청년일보, 같은 제재의 회사별 내역 보도, 2024.12.2. youthdaily.co.kr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72687) (확인 2026.8.20)

28. 파이낸셜투데이, 대형 GA 정착지원금 점검 보도, 2026.5.27. ftoday.co.kr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65) (확인 2026.8.20)

29.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착지원금 정보공시 보도, 2026.5.7. joongangenews.com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653) (확인

2026.8.20)

30. 뉴스핌, 1200%룰 GA 확대 시행 보도, 2026.6.30. newspim.c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30000586) (확인 2026.8.20)

31. 김·장 법률사무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 해설. kimchang.com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3922) (확인

2026.8.20)

32. 김·장 법률사무소, 부당 승환계약 방지 제도개선 해설. kimchang.com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8233) (확인

2026.8.20)

33. 이투데이,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전환 보도, 2026.1.14.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5601) (확인 2026.8.20)

34. 이피엔뉴스, e-클린보험서비스 개통 안내 보도, 2019.7.22. efnews.co.kr

(https://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71) (확인 2026.8.20)

35. 일간NTN, 2025년 말 보험설계사 인원 보도, 2026.4.29. intn.co.kr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462) (확인 2026.8.20)

36. 디지털타임스, 판매채널 인원과 정착률 보도, 2026.4.29. dt.co.kr

(https://www.dt.co.kr/article/12060113) (확인 2026.8.20)

37. 보험저널, GA 업계 집중도 보도, 2025.10.28. insjournal.co.kr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88) (확인 2026.8.20)

38. 세무사신문, 승환 시 계약정보 비교안내 체계 보도, 2023.10.23. webzine.kacta.or.kr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3) (확인 2026.8.20)

39. 이투데이,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보도, 2026.5.12.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2583493) (확인 2026.8.20)

40. 뉴스1,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보도, 2026.5.12. news1.kr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163774) (확인 2026.8.20)

41. 보험저널, 소비자경보와 비교안내 확인서 개정 보도, 2026.5.12. insjournal.co.kr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9) (확인 2026.8.20)

각주
1. 금융감독원, 「GA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2024.6.25 배포. 보험연구원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1개월 기준과 자필 확인 예외의

문언이다.

2. 같은 자료. 6개월 기준은 '이내'다. 비교안내를

했으면 그 기간 안이라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백영화, 보험연구원 이슈보고서 2021-13,

2021.7.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를 이

보고서에서 확인했다.

4. 보험저널 2026.5.12 자 보도.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바뀐 날짜를 하루 단위로 적은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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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10.23 발표.

세무사신문 보도와 김·장 법률사무소 자료 두

곳에서 확인했다. 분류 20개는 상품 수가

아니다.

6. 금융감독원 2024.6.25 배포 자료.

2020~2023년 누계이며 보험회사 과징금은

빠져 있다.

7. 같은 자료. A사·B사·C사는 발표 자료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리점이다.

8. 경향신문·청년일보 2024.12.2 자 보도. 회사별

건수가 두 매체에서 같다. 409건은 아홉 곳을

더한 값이고 총계를 적은 기사는 없다.

9. 이투데이·뉴스1 2026.5.12 자 보도. 뉴스1이

대상 기간을 2021~2025년으로 적었다.

10. 경향신문·이투데이 2026.5.12 자 보도. 54.0%

는 74건을 137건으로 나눈 값이다.

11. 금융감독원 부당 승환 소비자경보 「주의」,

2026.5.13. KDI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언론

보도는 5월 12일에 나왔다.

12. 경향신문·뉴스1 2026.5.12 자 보도.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에 실린 사례다.

13. 보험회사가 공시한 상품요약서의 약관 문언이다.

표준약관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14. 경향신문 2026.5.12 자 보도. 기산점은 기존

계약이 사라진 날이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15. 금융감독원,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2026.4.30 배포.

보험회사 전체 기준이고 2025년 말 값이다.

16.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시행,

2026.7.1. KDI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2025.6.2 게재. KDI 전재본에서는 큰

틀만 확인했다.

18. 김동겸,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25-08호,

2025.9. 선지급 100%, 유지관리 0.8%,

장기유지 0.4%가 실려 있다.

19. 금융위원회 2026.1.14 정례회의 의결. KDI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20. 김·장 법률사무소 자료.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는 2026년 3월, 4년 분급은 2027년 1월,

7년 분급은 2029년 1월 시행이다.

21. 중앙이코노미뉴스 2026.5.7 자 보도.

보험GA협회 공시 기준이고 3,000명 이상

29곳이 대상이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2. 이투데이·투데이신문 2026.1.14 자 보도. 발표

자료의 표 제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3.2배는

32조를 10조로 나눈 값이다.

23. 보험연구원 세미나 자료, 2025.10.21. 그림의

자료 표기는 보험회사 업무보고서이고 기준

연도가 없다.

24. 미국 뉴욕주 보험법 4228조. 총대리점은 2년차

27%, 3년차 23%, 4년차 20%로 한도가 따로

있다.

25. 영국 금융감독청 MS24/1.4 중간보고서,

2026년 1월. 170~250%는 초년도 보험료

기준이다.

26. 같은 보고서와 영국 금융감독청 시장연구 안내.

1만 9,000명은 중간보고서가 든 값이다.

최종보고는 2026년 3분기가 목표다.

27. 금융감독원 2026.4.30 자 판매채널 영업효율

자료. 인원은 등록 기준이고 방카슈랑스

등록자를 포함한다. 정착률은 전속설계사

기준이다.

28. 일간NTN·디지털타임스 2026.4.29 자 보도. 만

명 단위로 적은 값이라 세 값의 합이 71만 2천

명과 조금 다르다.

29. 한국보험신문 2026.5.4 자와 디지털타임스

2026.4.29 자 보도. 전속설계사 기준 값이다.

30. 보험저널 2026.5.5 자 보도. 겸업 채널을 뺀

값이며 산정 대상이 발표값과 다르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31. 서울STV뉴스 2026.4.29 자 보도. 37회차

·61회차와 주요국 비교치를 이 보도에서

확인했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32. 보험저널 2025.10.28 자 보도. 2025년 6월 말

협회 통합공시 기준이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33. 뉴시스 2026.4.9 자 보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2025년 하반기 경영공시 기준, 500명 이상

72곳 합계다. 앞 문단의 74곳은 2025년 6월 말

기준이다.

34. 보험저널 2026.4.9 자 보도. 같은 공시를

다뤘고 값이 뉴시스 보도와 일치한다.

35. 김동겸,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25-08호.

판매비중은 신계약 건수 기준이고 소속 비율은

같은 보고서의 값이다.

36. 같은 보고서에 실린 보험연구원 소비자

설문이다.

37.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화면

(2026.8.20 확인).

38.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 화면(2026.8.20 확인). 결산년월

항목의 최신 시점이 2025년 12월이다.

39. 이피엔뉴스 2019.7.22 자 보도.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개통 당시 안내 기준이며 지금도 같은

조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40.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 모범규정 613호의 교체

정의와 안내서 조항이다.

41. 같은 모범규정의 환급 조항과 서류 보관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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